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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ith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problems in Korea,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grows rapid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of foreign workers based on a Health 
Promotion Model by examining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on,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exercise 
self-efficacy, activity-related affect, social support, and physical activit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oreign 
workers aged 18 to 60 who were employed at eight shipyard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16 participants. 
Results: As a result of the multivariat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physical activity of foreign 
workers were perceived benefits (B=.65, 95% CI=0.08~1.22), exercise self-efficacy (B=.16, 95% CI=0.05~0.26), 
integration (B=.41 95% CI=0.14~0.69), and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B=.48, 95% CI=0.12~0.83).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17.7% (x2=41.95, p<.001).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ustomized program to increase physical activities of foreign workers by enhancing integration, perceived benefits, 
exercis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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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산업체의 노동력 부족을 해

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시작되었고 현재 그 수

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1]. 201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에 따르면 취업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5

월 기준 863,000명으로 2018년 5월 884,000명과 비슷한 수준

이었고, 2017년 대비 약 6.0% 증가하였다[1]. 이들은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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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농장, 어장, 공장 등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작업을 담당

하면서 한국 노동력 시장에서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2].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현상, 국민소득 증가, 고학력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특

정 부문의 노동력 부족은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2]. 

일반적으로 이주 초기의 이주민들은 입국과정에서의 건강

상태 선별검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들이 이주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난 고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에 비해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건강한 이주민 효과

(healthy immigrant effect)라고 일컫는다[3]. 그러나 이주민

들이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음주 ․ 과영양 ․ 운동 부족과 같은 건강위험행위 등에 노출

되어 이주국 국민의 건강위험행위에 동화되면서 이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동화의 역설(paradox of assimilation)’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4].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들 또한 한국의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입국 시 건강한 상

태에서 입국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후 본국에서보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적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언어적 문제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직무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으로 인해 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 안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등과 같은 건강증진행위 습득이 필

요하다. 그중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사망위험률

을 낮추며, 뇌졸중 ․ 심혈관질환 등의 만성 질병 발생률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7]. 이러한 신체활동의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운동 행

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운동 행위는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인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예를 들면, 제조업과 건설업종

에서 근무하는 17.8%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하였고, 60.4%의 외국인 근로자는 운동을 전

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5]. 외국인 근로자의 운동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가 없어 이들의 신체활

동 수준을 규명하기 어려웠다. 신체활동은 여가활동, 야외활

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에서 행해

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이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운동행위를 포함하여 이들의 

직업 생활 중의 신체활동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가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신

체활동의 습관화가 필요한 20~40대의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들의 신체활동 수준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Pender [8]의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 HPM)

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에서 이론적 기틀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HPM은 개인적 

특성과 경험 및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가 신체활동의 몰입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체활동 행위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8]. 이 이론은 지각된 행위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 행위 

관련 정서, 대인관계적 요인, 상황적 요인과 같은 행위와 관련

된 인지와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신체활동 영향요인을 설명하

고 있다[8]. 지금까지 국내 남녀 성인[9,10], 국내 근로자[11], 

여성 결혼 이민자[12]를 대상으로 HPM 모형을 활용하여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의 신

체활동 행위에 HPM의 구성개념 중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행위와 건강행

위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과 건강증진행위

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3]. 문화적응은 서로 다

른 문화를 가진 집단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와 사회 환경에서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양쪽 또는 한쪽 집단의 모든 변

화과정으로 문화적응 양상을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로 범주

화하였다[14]. 체계적 문헌고찰 분석을 통해서 문화적응 양상

은 이민자들의 건강행위 습득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15]. 특히, Gerber 등[15]이 이민자를 대

상으로 문화적응과 신체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44편의 문헌

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양상 중에서 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강도 신체활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

로자의 건강 수준 향상은 개인의 건강상태 개선뿐만 아니라 기

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점

을 고려할 때[16],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문

화적응을 포함한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

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

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Pender [8]의 HPM을 적용하여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경험, 신체활동 관련 인

지와 정서(지각된 유익성/장애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정

서, 운동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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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전략

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 신체활동 정도

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 신체활동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Pender [8]의 건강증

진모델을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G시에 소재한 조선소 산하 8

개 협력업체의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둘째,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자격을 취

득한 근로자; 셋째, 한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넷째, 중

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읽고 설문 

응답이 가능한 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

조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를 중국, 우즈베키

스탄, 러시아에서 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G시 소재의 

조선소 산하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3개국에서 온 근로자이기 때문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다중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사용할 

때 최대우도법 적용시 최소한 표본이 100개 이상 필요하고, 분

석 변수의 수에 따라서 ‘(분석변수+1)×10’ 만큼 표본이 필요하

다는 근거[17]에 따라 표본 크기를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

석변수 17개에 따라 180명 이상이 필요하였고, 탈락율을 감안

하여 외국인 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216부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신체활동,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출신 국가, 한

국어 구사 능력, 교육수준, 평균 월급, 체류 기간, 주관적 건강상

태, 과거 운동 경험, 신체활동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직무 

관련 특성은 근무 경력, 근로 환경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위해서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

조사 문항을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전문 번역기관

에서 번역 ․ 역번역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도구의 번역-역번역을 위해서 Waltz 등[18]이 제시한 이중 번

역(double translation)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한국어와 해당 

국가의 언어(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에 능숙한 3인

의 전문 번역가가 한국어로 된 설문문항을 3개국 언어로 각각 

번역하였다. 3개국 언어로 번역된 설문 문항을 전문 번역가가 

각각 한국어로 역번역하여 최초에 제공된 한국어 설문 문항과 

검토함으로써 잘못 번역되거나 모호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를 이용한 최종 설문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1)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설문(International Physical Acti-

vity Questionnaire, IPAQ) 웹싸이트(https://sites.google. 

com/site/theipaq/home)에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신체활동

설문지 단문형(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WHO IPAQ- 

SF)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제공된 한국어판 WHO 국제신체활

동설문지 단문형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연구

자가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유롭게 웹싸이트에서 다운

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IPAQ-SF 도구는 지난 7일 동안 격

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활동의 빈도(주당 횟수)

와 기간(분)을 측정하여 운동강도에 따라 신진대사 해당치(Me-

tabolic Equivalent Task, MET)의 값(걷기 3.3 MET, 중등도 

4.0 MET, 격렬한 활동 8.0 MET)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총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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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은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활동 MET 

점수를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측정된 총 신체활동량은 3단계

로 분류할 수 있는데, 3단계(높은 수준의 신체활동군)는 적어

도 주 3일 이상 최소한 1,500 MET-min/week에 해당되는 격

렬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 7일 동안 적어도 3,000 MET- 

min/week에 해당되는 걷기, 중등도 활동 혹은 격렬한 신체활

동을 조합한 경우가 해당된다. 2단계(중간 수준의 신체활동군)

는 주 3일 이상 하루 20분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 5

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 5일 이상 

600 MET-min/week에 해당되는 걷기, 중등도 활동 혹은 격렬

한 신체활동을 조합한 경우가 해당된다. 1단계(낮은 수준의 신

체활동군)는 2단계와 3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되

었다. 

2) 문화적응

문화적응은 Barry [14]가 개발한 문화적응척도(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를 Noh [19]가 한국

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인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는 총 28문항

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문화적응

이 높음을 의미한다. Barry [14]가 개발한 원척도에서의 신뢰

도는 통합 Cronbach’s ⍺는 .74, 분리 Cronbach’s ⍺는 .76, 동

화 Cronbach’s ⍺는 .77, 주변화 Cronbach’s ⍺는 .85였다. 본 

연구에서의 통합 Cronbach’s ⍺는 .61, 분리 Cronbach’s ⍺는 

.52, 동화 Cronbach’s ⍺는 .70, 주변화 Cronbach’s ⍺는 .86이

었다. 

3) 지각된 유익성/ 장애성

Sechrist 등[20]에 의해 개발된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

애성(Exercise Benefits/Barriers Scale, EBBS)도구를 미시건 

대학교 임상심리학 홈페이지에서(http://deepblue.lib.umich 

.edu) 43개 문항으로 된 영문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승

인절차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

아 사용할 수 있다. 지각된 유익성/장애성 도구에 대한 한국어

로 번역된 도구는 Seo와 Ha [10]가 번역한 EBBS 도구를 번안

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EBBS 도구 문항 중에서 지각

된 유익성은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각된 장애성은 14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긍정적임

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지각된 유익성의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다. 또한 개발 당시 지

각된 장애성의 Cronbach’s ⍺는 .80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다. 

4) 운동 자기효능감

Resnick와 Jenkins [21]의 운동 자기효능감 도구(Self-Effi-

cacy for Exercise Scale)를 Choi 등[22]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운동 자기효능감(SEE-K) 

도구를 사용하였다. 운동 자기효능감 척도는 9문항 11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도구는 0-90점의 총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

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해 ‘확

신하지 않음’ 0점에서, ‘확신함’ 10점까지 표기하도록 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의 신

뢰도 Cronbach’s ⍺는 .80이었다. 

5) 운동 정서

본 연구에서는 McAuley 등[23]이 개발한 내적 동기목록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도구 중 흥미-즐거움 7문항

을 Kim 등[24]이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총 7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본 도구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의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의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에 대한 흥

미나 즐거움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

bach’s ⍺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다. 

6) 운동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Pender [8]가 개발한 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

지 척도(Exercise Social Support Scale)를 Shin과 Jang [25]이 

번역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자주 그렇다’의 3점까지 3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Shin과 

Jang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소 사업장 특성상 외부인

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조선소 내 산업간호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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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하여 8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에

게 배부되는 설문지는 대상자들이 한국어 독해력이 능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3종류의 외국어(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능하면 설

문지 작성을 완료하자마자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당일 수거

가 어려운 경우 익일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을 완료한 대상자

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취약한 

연구대상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IRB 승인(IRB No.: 

GIRB-AA19-Y-0014)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

소 사업장의 특성상 연구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만나는 것

이 쉽지 않아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

하였다.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방법, 절차

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하

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면 동의의 중요성에 대한 내

용을 연구보조원에게 교육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외국인이 고

용되어 있는 조선소 산하 협력업체 8군데를 방문하여 휴게시

간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3개 외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 설명문을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동안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주었으

며,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조사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명문을 읽고 본 설문조사에 자유롭

게 참여하기로 결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면동의서

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과 신체활동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문화

적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정

서, 운동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

활동의 차이는 x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 신체활동의 관계는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순서

형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Ordinal Logistic Regres-

sion)을 하였다. 모형1에는 과거 운동행위, 문화적응의 통합을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는 모형1에 추가로 지각된 유익성과 운

동 자기효능감, 운동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분석 전 다변

량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라인평행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 216명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은 다

음과 같다(Table 1). 평균 연령은 35.84±8.78세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 71명(32.9%), ‘기혼’ 145명(67.1%)이었다. 출신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147명(68.0%), ‘러시아’ 28명(13.0%), 

‘중국’ 41명(19.0%)이었다. 한국어 구사능력은 ‘잘한다’ 129명

(59.7%), ‘아주 잘한다’ 27명(12.5%)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60명(27.7%), ‘고졸’ 120명(55.6%), ‘대졸’ 36명(16.7%)

이었으며, 평균 월급은 236만원이었다. 체류 기간은 평균 3.56 

±2.78년이었으며, 근무 경력은 평균 2.67±2.43년이었다. 근

로 환경 만족도는 ‘만족’ 109명(50.5%)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 32명(14.8%)이 그 다음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

하지 않은 편’ 27명(12.5%), ‘보통’ 61명(28.2%), ‘건강한편’ 128

명(59.3%)이었다. 대상자들 중에서 과거에 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161명(74.5%)이었다. 신체활동의 1단계(낮은 수준의 

신체활동군) 20명(9.3%), 2단계(중간 수준의 신체활동군) 115명

(53.2%), 3단계(높은 수준의 신체활동군) 81명(37.5%)이었다.

2.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운동 자기

효능감, 운동 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의 정도

대상자의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운동 자기

효능감, 운동 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문화적응(범위 1~5점)은 통합 3.49±0.72점, 분리 3.17±0.62점, 



 Vol. 32 No. 3, 2021 349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증진모형 기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related Character-
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0~29
30~39
≥40

 55
 97
 64

(25.5)
(44.9)
(29.6)

35.84±8.78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71
 145

(32.9)
(67.1)

Nationality Uzbekistan
Russia
China

 147
 28
 41

(68.0)
(13.0)
(19.0)

Speaking ability of 
Korean

Very bad
Bad
Good
Very well

 34
 26

 129
 27

(15.7)
(12.1)
(59.7)
(12.5)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60
 120
 36

(27.7)
(55.6)
(16.7)

Monthly income
(10,000 KRW/
month)

＜200
200~249
250~299
≥300

 21
 80
 89
 26

 (9.7)
(37.1)
(41.2)
(12.0)

236.48±39.68

Length of residence
(year)

＜1
1~＜3
3~＜5
≥5

 40
 50
 78
 48

(18.5)
(23.2)
(36.1)
(22.2)

3.56±2.78

Working period
(year)

＜1
1~＜3
3~＜5
≥5

 63
 61
 65
 27

(29.2)
(28.2)
(30.1)
(12.5)

2.67±2.43

Satisfaction of work 
environment

Very unsatisfied
Unsatisfied
Satisfied
Very 

 52
 23

 109
 32

(24.1)
(10.6)
(50.5)
(14.8)

Subjective health 
status

Unhealthy
Moderate
Healthy

 27
 61

 128

(12.5)
(28.2)
(59.3)

Prior exercise 
experience

Yes
No

161
55

(74.5)
(25.5)

Physical activity 
(MET-min/week)

Level 1 (low/inactive)
Level 2 (moderate)
Level 3 (high)

20
115
81

(9.3)
(53.2)
(37.5)

Table 2. Mean Scores of Acculturation,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ctivity- 
related affect, and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N=216)

Variables Range M±SD

Acculturation
Integration
Separation
Assimilation
Marginalization

1~5
1~5
1~5
1~5

3.49±0.72
3.17±0.62
2.64±0.67
2.28±0.85

Perceived benefits 1~4 2.95±0.34

Perceived barriers 1~4 2.20±0.41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0~10 4.16±1.88

Activity-related affect 1~7 5.23±1.38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1~3 2.10±0.57

동화 2.64±0.67점, 주변화 2.28±0.85점으로 통합이 가장 높았

으며, 주변화가 가장 점수가 낮았다. 지각된 유익성은 2.95±0.34

점(범위 1~4점)이었고, 지각된 장애성은 2.20±0.41점(범위 1~ 

4점)이었다. 운동 자기효능감은 4.16±1.88점(범위 0~10점)이

었고, 운동 정서는 5.23±1.38점(범위 1~7점)이었고, 운동 사회

적 지지는 2.10±0.57점(범위 1~3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

활동의 차이

대상자의 신체활동은 과거 운동행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x2=10.32, p=.006), 다른 일반적

인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운동 자기

효능감, 운동 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 신체활동의 상

관관계

신체활동은 문화적응의 통합(r=.24, p<.001), 지각된 유익

성(r=.16, p=.021), 운동 자기효능감(r=.20, p=.004), 운동 정

서(r=.14, p=.047), 운동 사회적 지지(r=.24, p<.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Table 4).

5.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활동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

량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함수는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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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Physical Ac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6)

Variables Categories

Physical activity

x2 pLevel 1 (n=20) Level 2 (n=115) Level 3 (n=81)

n (%) n (%) n (%)

Age (year) 20~29
30~39
≥40

3 (15.0)
9 (45.0)
8 (40.0)

25 (21.7)
54 (47.0)
36 (31.3)

27 (33.3)
34 (42.0)
20 (24.7)

 5.22 .265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7 (35.0)
13 (65.0)

33 (28.7)
82 (71.3)

31 (38.3)
50 (61.7)

 2.02 .364

Nationality Uzbekistan
Russia
China

11 (55.0)
2 (10.0)
7 (35.0)

74 (64.4)
16 (13.9)
25 (21.7)

62 (76.6)
10 (12.3)
 9 (11.1)

 7.64 .106

Speaking ability of 
Korean

Very bad
Bad
Good
Very well

3 (15.0)
2 (10.0)

11 (55.0)
4 (20.0)

19 (16.5)
18 (15.7)
64 (55.6)
14 (12.2)

12 (14.8)
6 (7.4)

54 (66.7)
 9 (11.1)

 4.94 .552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5 (25.0)
12 (60.0)
3 (15.0)

35 (30.4)
59 (51.3)
21 (18.3)

20 (24.7)
49 (60.5)
12 (14.8)

 1.79 .774

Monthly income 
(10,000 KRW/month)

＜200
200~249
250~299
≥300

2 (10.0)
5 (25.0)

11 (55.0)
2 (10.0)

9 (7.8)
44 (38.3)
49 (42.6)
13 (11.3)

10 (12.3)
31 (38.3)
29 (35.8)
11 (13.6)

 3.70 .718

Length of residence
(year)

＜1
1~＜3
3 ~＜5
≥5

4 (20.0)
6 (30.0)
5 (25.0)
5 (25.0)

15 (13.1)
25 (21.7)
45 (39.1)
30 (26.1)

21 (25.9)
19 (23.5)
28 (34.6)
13 (16.0)

 8.05 .234

Working period (year) ＜1
1~＜3
3~＜5
≥5

6 (30.0)
8 (40.0)
3 (15.0)
3 (15.0)

30 (26.1)
29 (25.2)
40 (34.8)
16 (13.9)

27 (33.3)
24 (29.6)
22 (27.2)
8 (9.9)

 5.58 .471

Satisfaction of work 
environment

Very unsatisfied
Unsatisfied
Satisfied
Very 

3 (15.0)
3 (15.0)

11 (55.0)
3 (15.0)

30 (26.1)
11 (9.5)
57 (49.6)
17 (14.8)

19 (23.5)
 9 (11.1)
41 (50.6)
12 (14.8)

 1.49 .960

Subjective health
status

Unhealthy
Moderate
Healthy

3 (15.0)
4 (20.0)

13 (65.0)

17 (14.8)
38 (33.0)
60 (52.2)

 7 (8.6)
19 (23.5)
55 (67.9)

 5.73 .221

Prior exercise
experience

Yes
No

12 (60.0)
8 (40.0)

79 (68.7)
36 (31.3)

70 (86.4)
11 (13.6)

10.32 .006

1단계(낮은 수준의 신체활동군)보다 3단계(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 log-log를 이용하

였다. 분석을 위해 변수를 투입하는 근거는 HPM의 이론적 모

형에 기반하여 투입순서를 정하였는데, 모형1에서는 HPM의 

‘개인적 특성과 경험’ 영역에서의 구성개념인 과거의 운동행

위, 문화적응의 통합을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모형1에 추

가하여 HPM의 ‘행위에 대한 인지와 정서’ 영역에서의 구성개

념에 해당하는 지각된 유익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분석 전 다변량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즉 신체활동 단계가 

1단계 상승하는데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라인평행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x2=.12, p=.940), 모형2(x2=1.94, p=.857)에서 라인평행성

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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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cculturation,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ctivity- 
related Affect, and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N=216)

Variables

Acculturation
5 6 7 8 9

1 2 3 4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cculturation 1. Integration 1.00

2. Separation .48
(＜.001)

1.00

3. Assimilation .33
(＜.001)

.27
(＜.001)

1.00

4. Marginalization -.13
(.060)

.25
(＜.001)

.19
(.004)

1.00

5. Perceived benefits .07
(.280)

.04
(.581)

-.05
(.428)

-.14
(.034)

1.00

6. Perceived barriers -.12
(.091)

.02
(.764)

-.05
(.439)

.27
(＜.001)

.01
(.870)

1.00

7.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11
(.115)

-.04
(.536)

-.04
(.598)

.16
(.022)

.09
(.179)

-.02
(.821)

1.00

8. Activity-related affect .11
(.125)

.16
(.023)

.07
(.298)

-.01
(.847)

.20
(.003)

-.15
(.024)

.11
(.107)

1.00

9.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21
(.002)

.19
(.006)

.17
(.012)

-.16
(.016)

.13
(.057)

-.19
(.014)

-.02
(.806)

.26
(＜.001)

1.00

10.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for PA

24
(＜.001)

.09
(.204)

.03
(.628)

-.02
(.805)

.16
(.021)

-.02
(.791)

.20
(.004)

.14
(.047)

.24
(＜.001)

모형1에 투입된 과거 운동행위(OR=1.73, 95% CI=0.16~0.94)

과 문화적응의 통합(OR=1.51, 95% CI=0.15~0.67)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운동행위는 ‘아니오’에 비

해 ‘예’ 일수록 신체활동의 다음 단계로 상승할 가능성이 1.73

배 증가하였으며, 문화적응의 통합은 ‘1점’ 상승할수록 신체활

동의 다음 단계로 상승할 가능성이 1.51배 증가하였다. 모형1에 

의해 설명되는 Cox and Snell’s R2은 8.8%였다(=24.30, p<.001). 

모형2에서 지각된 유익성(OR=1.92, 95% CI=0.08~1.22), 운동 사

회적 지지(OR=1.61, 95% CI=0.12~0.83), 문화적응의 통합(OR= 

1.51, 95% CI=0.14~0.69), 운동 자기효능감(OR=1.17, 95% CI= 

0.05~0.26)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익성 점수가 ‘1

점’ 상승할수록 신체활동의 다음 단계로 상승할 가능성이 1.92배 

증가하였으며, 운동 사회적 지지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다음 단

계로 상승할 가능성이 1.61배 증가하였다. 문화적응의 통합 점수

가 ‘1점’ 상승할수록 신체활동의 다음 단계로 상승할 가능성이 

1.51배 증가하였고, 운동 자기효능감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신체활동의 다음 단계로 상승할 가능성이 1.17배 증가하였다. 

모형2의 총 설명력은 17.7%였다(x2=41.95, p<.001)(Table 5).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

법적인 근로자격을 획득한 사람들로서 G시에 소재한 대규모 

조선소 산하 8개 협력업체에서 결선, 도장, 배선, 전기, 용접, 치

부작업 등 선박건조 및 제조업종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평균 연

령 35.8세의 비교적 젊은 성인들이었으며, 한국에서의 체류 기

간은 평균 3.56년으로 약 60%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가 좋은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교적 건강한 젊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올

바른 건강증진행위 습득 및 수행이 쉽지 않은 건강 취약계층임

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신체활동증진과 식습관 등 다양한 건강증

진행위 습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은 2단계(중간 수준

의 신체활동군) 53.2%였으며, 3단계(높은 수준의 신체활동군)

은 37.5%, 1단계(낮은 수준의 신체활동군)은 9.3%로 나타났

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활동 정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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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t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f Physical Activity (N=216)

Variables
Model 1 Model 2

B OR p 95%CI B OR p 95%CI

Prior exercise experience (ref.=No) .55 1.73 .006 0.16~0.94 .26 1.30 .226 -0.16~0.69

Integration in Acculturation .41 1.51 .002 0.15~0.67 .41 1.51 .003 0.14~0.69

Perceived benefits .65 1.92 .024 0.08~1.22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16 1.17 .003 0.05~0.26

Activity-related affect .01 1.00 .944 -0.13~0.14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48 1.61 .009 0.12~0.83

Goodness-of-fit 19.81 (＜.001) 41.95 (＜.001)

Cox & Snell's R2 .09 .18

p-value for the parallel lines assumption 0.12 (.940) 3.34 (.765)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한 결과 2단계 41.1%, 3단계 37.4%, 1단계 21.5%로 본 연구결

과를 일부 지지하였다[9].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2단계 신체활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들이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수동 물자 취급 업무가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업 생활 중에 이미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정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26],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량이 일반 성인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선소라는 

넓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라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선소 외국

인 근로자의 신체활동량이 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량을 직업 생활과 직업 생활 이외의 

신체활동으로 나누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의 신체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에 대한 다변량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이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유익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유익

성이 근로자의 신체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11,12]. 취약계층에 속하는 외국인 근

로자들이 신체활동의 유익성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신체활동 

증진을 이끌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신

체활동에 대한 유익성을 지각하면 할수록 적절한 신체활동을 

직접적으로 동기화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27],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을 향상시킴

으로써 이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적절한 신체활동은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심장혈

관 기능과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지각된 유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활동 행위에 관한 지각된 유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

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

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신체활동증진에 관한 

지식과 방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운동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가 신체활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13,28]. 성공적인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친구 혹은 동료들과 함께 신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결속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8]. 본 연구결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통

한 운동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종교활동, 모국인 친구나 이웃, 

직장 관련 모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종교단체 모임 혹은 모국인 공동체 자조모

임 지원 등을 활용하여 이들과 함께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모국인 직장동료 공동체 개발 및 한

국인 직장동료들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기업 

차원의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 및 지지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문화적응 중 통합은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신체활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Gerb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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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선행연구에서 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강도 신체활

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문화적응 중 통합은 가장 긍정적인 유형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자신의 모국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

서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양쪽 문화 모두

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외국인 근로자들

의 문화 충격이 잘 해소되어 문화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

우 운동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신체활

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13].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문화

적응의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 익숙

해질 때까지 멘토 제도와 같은 직장 생활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현장실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적

응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28].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음

식이나 스포츠, 문화 등을 반영한 월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모국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이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식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지지하면서 

이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합수준을 높이도록 꾸준

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동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 운동 자기효능감은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9]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운동 자기효능감은 운동행위를 시작하고 예측하는 영

향력이 큰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10,21]. 운동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날씨 악화 혹은 시간 부족 등의 어떤 어려움에 직

면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운동행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21,27]. 

운동 자기효능감은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실제적

인 운동행위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운동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11].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계획할 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운동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

도록 신체활동에 대한 구체적 목표설정을 통한 성취 경험 획득, 

보건관리자의 칭찬과 격려를 통한 언어적 설득 등 내 ․ 외적 강

화 전략을 통해 이들의 운동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

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 신체활동의 

정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

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국내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간호사들이 외국인 근

로자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상담과 보건교육을 계획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이런 의

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일 조선소 산하 8개 협력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외

국인 근로자를 대표했다고 보기 어렵다.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

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

동 영향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신체활동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경로분석 혹은 구조모형 구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위해서 한국

어 설문 문항을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중국어, 우즈베키스

탄어, 러시아어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3개 외국어

로 번역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되

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기반으로 외국인 근로

자의 문화적응,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운동 자기효능감, 운

동정서, 운동 사회적 지지, 신체활동의 정도와 변수들 간의 관

계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순서형 로

지스틱 분석 결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유

익성, 운동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의 통합, 운동 자기효능감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각된 유익성 및 운동 

사회적 지지 증가, 문화적응의 통합 및 운동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의 직무 관련 특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직무 관련 특성인 작업특성 요인 

및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추가한 연구를 통해 이들 요인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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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로자의 신체활동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생산직 외국인 근로

자의 신체활동 수준이 일반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IPAQ-SF 도구의 설문조사 문항 중 무거운 물건 나르기와 중간

정도 신체활동인 가벼운 물건 나르기 문항이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과 연관되어 이들의 신체활동수

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만

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활동량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

라서 신체활동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활동량계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된 신체활동과 실제 건강증진

을 위한 신체활동을 구별하여 파악한 후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이들의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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